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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ared Land

남웅 | 미술비평

   박선�작가는�완주에�정착하기�전�성남과�제주, 미국�볼티모어�등지에서�기록작업을�진행했다. 사회적·역사적�맥락�위에 
진행한�작업은�제주 �・�항쟁과�같은�현대사의�트라우마적�사건이나�개발로�철거되거나�도시재생이�이뤄지지�않은�채 
방치된�지역을�소재로�사진과�인터뷰, 회화와�콜라주, 설치작업을�망라하며�기록하고�엮었다. 이들은�관심이�떠나거나 
자본의� 욕망으로� 파괴된� 장소를, 시간이� 오래� 지나� 때늦은� 지금을, 이른바� 사후적인� 시간성을� 기록한다는� 점에� 서로 
상응한다. 다만�작가는�생존주민을�찾아가�만나고�인터뷰하면서�지금을�살아가는�그들의�이야기에�주목한다. 말하자면 
그의�사후적�시점은�사후적인�시간으로서 ʻ지금’을�견지하는�셈이다. 사실적인�묘사나�사건의�무게를�담기보다�저마다 
지금을� 살아가는� 모습을� 색으로� 방사하고, 역사적� 지층과� 무게보다는� 표층의� 오늘에� 주목하는� 작업은� 기존� 사건에 
부여된�의미와�무게에�미끄러지며�긴장을�보이기도�한다.

   완주에�이주하고�진행한�작업들은�시간을�자신의�리듬에�맞춰�주도적으로�가져가는�모습이다. 작가는�개발과�재난�등 
사후적�시점에서�사건과�풍경에�접근해야�했던�이전�작업과�달리, 동시적으로�변화하는�주변�환경과�감응하며�변화를 
기록한다. 이는�작가가 �・�항쟁�유족을�인터뷰하며�그린�초상화 〈순출삼촌〉(����)의�시점과�연결성을�보인다. 색상을 
화사하게�사용하며�근거리의�얼굴을�담은�수채화�작업은, 기존 �・�을�재현했던�트라우마적�태도나�전형적인�무게와�다른 
접근� 방식을� 취한다. 오늘의� 이웃으로� 그들을� 대면하는� 시도는� 어쩌면� 지금� 논밭을� 가까이� 두고� 살아가는� 일상에 
감응하는�작가의�모습으로�이어지고�있지�않은가를�생각할�수�있는�것이다.



   작가는�자연의�순환과�유동적�성격을�표현하기�위해�색과�선을�부각한다. 아크릴물감을�주로�사용하는�작업은�빠르고 
얇은�붓질을�고스란히�보여준다. 이는�완주에�정착하고�초기에�작업한�그림들과�차별성을�보이는데, 초기�작업의�경우 
배경을� 쨍한� 단색으로� 구성하고� 선적인� 요소를� 사용하면서� 그래픽적� 디자인의� 효과를� 부각했다. 주로� 자연� 소재를 
도안하거나�패턴으로�배경을�처리하는�그림은�색들의�현란한�대비에�의해�시각적�착란효과를�보였다. 곤충과�개구리, 꽃 
등�장식적인�뉘앙스가�강한�이미지를�사용하면서�색상을�전면화하고, 패턴화된�배경�위로�전형적인�도안을�은연중에 
부가하는�것처럼�보이기도�했다. 삐딱하게�본다면�강렬한�색과�소재의�사용은�작가가�강약�없이�화면을�채우려는�욕심을 
그대로�노출하여�외려�형태의�습속을�반복하지�않는가를�묻게�한다.

   이번�전시 《셰어드�랜드Shared Land》에서�작가는�붓에�힘을�빼고�개별�소재의�형태보다�평면성의�예술로서�회화에 
초점을�맞추는�모습을�취한다. 꽃과�개구리�등�특정�사물보다는�지천에�펼쳐진�논과�밭의�지형을, 논에�가지런히�심어진 
모종의�패턴과�갈래를�담는�그림은�배경면의�농담과�풀의�방향에�변주를�주면서�화면에�리듬을�더한다. 수면의�파동과 
풀의� 패턴은� 평면과� 입면을� 한데� 교차하고� 수평면과� 수직성을� 포갠다. 위-하늘� 아래-땅의� 전형적� 재현의� 구성에서 
다채로운�화면�구도를�시도하는�모습은�회화적�평면성을�인지하면서도�리드미컬하게�회화적�공간을�고안해내는�화가의 
운용력을�보여준다.

  완주에서� 진행한� 작업이� 보이는� 역동성은� 과거� 성남에서� 진행한 〈사적인� 아카이브〉(����)를� 떠올리게� 한다. 
모래더미로�가득한�장소와�그�뒤에�병풍처럼�서�있는�아파트�풍경에서�작가는�지역을�터전으로�삼고�살아온�주민들을 
찾아�인터뷰하고�그들의�얼굴을, 일상의�장소들을�아카이빙한다. 주민의�눈높이와�호흡을�맞추며�이야기를�담고�작가의 
일상� 기록을� 콜라주하는� 작업은� 박탈과� 상실의� 정조에� 기반하면서도� 예의� 무용하고� 무력한� 행위로서� 사진기록에 
알록달록한�일상의�편린을�부각했다. 그것이�사진에서�회화로, 서울에서�완주로�옮겨�오면서�작업은�외부�환경에�호흡을 
맞추며�상실을�변화로, 기록을�회화적�필치로, 잃어버린�서사를�시각적�스킨십으로�전환하는�것처럼�보인다.

   직접적인�정념을�걷어낸�표현, 한결�가벼워진�표현들이�남긴�흔적과�패턴들은�기존�작가가�보여온�기록의�무용함과 
연속성을� 갖고� 있지는� 않은지� 생각한다. 도시와� 농촌을� 가르지� 않더라도� 사사로운� 정념과� 전형적� 재현의� 코드들을 
비우는� 작업, 이른바� 화면을� 비우면서� 채우는� 작업은� 무용할지라도� 무력해� 보이지� 않는다. 그것이� 작가가� 시각적 
표현으로�환경과�호흡을�맞추며�체득한�회화적�수행이자�감응의�방식은�아닐까.


